
□ 공모 방향

 ㅇ (성과 기반 제작 지속) 5개 프로그램의 본방송 시청률과 유튜브 조회 성과, 

관련 채널의 구독자 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에도 제작 지속

 ㅇ (5개 분야 유지) 음식·여행·현장공무원·청년창업·가족 등 5개 분야를 

모두 공모해 KTV의 공공성과 콘텐츠 다양성 강화

 ㅇ (시청 성과 확대) 반응이 좋은 인물과 현장을 발굴하고 TV·유튜브·숏폼을 

연계해 시청자 접점 확대

 ㅇ (예산)‘27년 외주제작비 총 1,902백만원 중 상반기 5개 분야에 1.000백만원 집행

□ 추진 방향                                

□ 하반기 추진 일정(예정)

2027 상반기 KTV 외주프로그램 공모 계획
TKTDD

분야 타이틀 제작방향 구성 소요예산

K-푸드 한국의 ‘맛’
김치와 불고기에서 떡복이, 라면, 치킨, 사찰
음식까지 한 접시의 음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30분 
푸드다큐

20회
200백만원

관광
문화

취향 저격 

여행

다양한 출연자의 개성과 테마를 중심으로 
현장감‧사람‧지역문화를 함께 담아 내는 캐릭터형 
여행 다큐멘터리

30분
여행다큐

20회
200백만원

현장 
공무원

나는 
국대다

국민 생활 최일선에서 일하는 현장 공무원의 
하루를 따라가며, 현장 대응과 책임, 갈등, 
보람을 담은 휴먼

30분
공무원다큐

20회
200백만원

청년 
창업

취업 말고 
‘창업’

취업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일과 미래를 
만들며 새롭게 개척해 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30분 
창업다큐

20회
200백만원

저출산 
극복

유자식 

상팔자

다둥이 가족의 일상을 부모 중심이 아닌 
아이들 각자의 시선으로 따라가며, 육아의 
기쁨을 보여주는 휴먼 다큐멘터리

30분
생활다큐

20회
200백만원

5개 분야 1,000백만원

    추진내용             일정              비고
조달청 계약의뢰   10월 넷째 주   공고 검토 2주
사전 공고/본 공고   11월 첫째 주   사전공고 2주 / 본공고 2주
제안서 심사 및 계약   11월 넷째 주   기술·가격평가 및 계약
사전 제작   12월 첫째 주 ~ 1월 넷째 주   구성·촬영 시작
프로그램 편성    2월 첫째 주 ~ 6월 셋째 주   20회×5분야 = 총 100회



□ K-푸드 분야

 ㅇ 【한국의 맛】

   - (기획의도) 한 접시의 음식에서 대한민국의 지역과 역사, 사람과 

문화를  발견하는 K-푸드 로드다큐

   - 전국의 대표 음식과 식재료를 찾아가 직접 맛보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사람․지역․문화의 이야기를 소개

   - 맛집․먹방 프로그램이 아닌 음식 자체의 맛과 향, 조리법, 역사에 

집중하며, 다양한 출연자들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솔직한 시식 반응을 

통해 K-푸드의 매력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

 ㅇ 콘셉트(한 접시의 음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매회 하나의 대표 음식 또는 식문화를 선정해 음식의 출발점부터 

완성된 한 상까지 따라간다

   - 식재료가 생산되는 산지와 전통시장, 음식점과 장인의 작업장을 

방문해 재료를 살펴보고 조리 과정을 지켜본다. 완성된 음식을 

함께 맛보며 지역과 계절,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 음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

   - 음식 정보와 문화적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되, 출연자들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외국인 출연자의 새로운 시선을 더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푸드 다큐예능으로 구성

 ㅇ 차별화

   - 맛집이나 먹방 중심에서 벗어나 음식을 주인공으로 삼아 재료․
조리․사람․문화를 함께 보여주는 감성적인 K-푸드 현장 프로그램



□ 관광문화

 ㅇ【취향 저격 여행】장소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는 여행

   - (기획의도) 지역 관광은 명소 소개와 정보 전달 중심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청자가 기억하는 여행 콘텐츠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그곳을 경험하는 사람의 감정과 시선, 현장에서 

만나는 지역민의 이야기가 중요

   - 다양한 출연자의 개성 있는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을 여행하며, 

관광지의 풍경뿐 아니라 현장의 분위기, 사람의 이야기, 지역문화의 

매력을 함께 담아내는 캐릭터형 여행 다큐멘터리

   - (핵심 콘셉트) 사람의 시선으로 지역을 발견하는 여행으로 같은 

지역이라도 누가, 어떤 테마로,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출연자의 취향과 캐릭터를 따라가며 

지역의 음식, 문화, 사람, 역사, 생활 풍경을 자연스럽게 보여줌

□ 현장 공무원

 ㅇ【나는 국대다】국민의 하루 뒤에는, 누군가의 하루가 있다

   - (기획의도) 대한민국의 행정은 수많은 공무원의 책임감과 현장 

대응을 통해 작동한다. 그러나 국민이 마주하는 공무원은 민원 

창구, 제도 안내, 행정 절차의 일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음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장 공무원의 하루를 따라가며,  

 그들이 마주하는 현장, 갈등, 책임, 보람, 그리고 인간적인 고민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휴먼 다큐멘터리

   - (핵심 콘셉트) 공무원의 직책이 아니라, 현장 공무원의 하루를 보여주며,

     정책은 문서에서 시작되지만, 국민에게 닿는 순간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한 명의 공무원이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고, 어떤 

민원을 만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책임을 감당하는지 따라간다. 



□ 청년창업

 ㅇ 【취업 말고 창업】

   - (기획의도) 취업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일과 미래를 스스로 만

들어가는 청년들의 진짜 창업 성장기

   - 청년 창업가의 실제 일터를 찾아가 아이디어가 제품과 서비스로 

탄생하고, 실패와 위기를 넘어 하나의 사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는 현장 다큐멘터리다.

   - 매회 한 명 또는 한 팀의 창업가를 중심으로 첫 제품, 첫 고객, 

첫 매출, 가장 큰 위기와 성공의 전환점을 보여준다. 창업지원금, 

정책금융, 판로지원 등 관련 정책 실제 활용 사례를 통해 전달

 ㅇ 콘셉트(청년 사장의 진짜 창업 성공기)

   - 사무실, 공장, 매장, 농장, 연구실 등 실제 사업 현장을 밀착 취재

   - 창업가와 가족, 직원, 고객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성공뿐 아니라 

창업을 결심한 이유, 시행착오와 재도전의 과정을 한 편의 성장 

이야기로 구성

□ 저출산 극복

 ㅇ【유자식 상팔자】아이 많은 집의 하루에는, 대한민국의 내일이 있다

   - (기획의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더 이상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바라봐야 할 현실적 의제

   - 다중이 가족의 하루를 밀착해 따라가며, 육아의 고단함과 웃음, 

형제자매 간의 갈등과 성장, 부모의 책임감과 보람을 따뜻하게 

담아내는 휴먼 다큐멘터리

   - (핵심 콘셉트) 아이을 키우는 가족의 삶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서, 

부모의 시선뿐 아니라 아이들 각자의 개성, 생각, 감정, 관계를 

따라가며 다둥이 가족이 만들아가는 생생한 일상과 가족의 의미를 

보여줌


